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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친분을 쌓고 비즈니스를 

위해 접촉을 하는 행위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하는 방법들도 다르

고, 상대의 성향을 알아야 충동적인 불의를 일으키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는 관상학적으로 바라본 인중과 성격의 이론적 내용을 기반으로 IT 공학의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인중

의 길이를 추출하고 결과 값에 따른 비율을 측정하여 사람의 성향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
한, 제안한 방법으로 추출한 인중의 길이 및 비율로 관상학적 성향과 개체군의 성향을 비교, 분석하여 

상호간의 연관성을 입증하였다. 

1. 서론

   세계화 시대가 도래한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지역에 국한되어 사람들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

라 세계적으로 대인관계가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

이다. 더욱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증가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 원만한 관계의 유지 및 이를 위한 상대방의 성

향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연관

된 서적만 해도 년간 150여권 정도 출판되고 있다. 

   또한 주변 환경에 의해서 감추어진 자신의 기본적인 

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성향을 알아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또는 실

수 등과 같은 일을 예방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이며,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

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는 알지 못했던 자신과 상대방의 

성향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외관(관상) 중에 인중

(人中)을 추출, 측정해서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성향을 이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중은 코와 입 사이의 얼굴 구간으로 관상에서는 

모양과 길이 등을 살펴보는데, IT 공학의 영상처리를 이

용, 분석하여 인중의 길이를 추출하고 이를 수치적으로 측

정하여 가장 근접한 성향을 판단하였다.

2. 인중에 따른 관상학적 성격분류

   관상학적으로 바라본 인중에 대한 해석을 보면 ‘이마의 

기를 받아 몸 전체에 퍼지게 하며 법령이 좌우로 보호하

며 수주와 배합되고 입이 적당히 크며 좋은 모양의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인중의 상부는 좁으면서 하부로 넓게 깊

게 쭉 뻗은 것이 상등이며, 직사각형이나 기둥 형으로 뻗

은 것은 중길(中吉)이고 역 사다리꼴로 엷게 퍼진 것은 하

등으로 뚜렷한 것이 좋다‘라고 나타나 있다[1]. 여기서 말

하는 관상학적으로 좋은 인중에 해당되는 모습은 다음 

(그림 1)과 같은 모습이다.

 

(그림 1) 관상학적 좋은 인중

   관상학에서 보는 인중의 형태에 따른 성격을 살펴보면, 

‘인중이 바르면 심성이 올바르고, 인중이 구부러지면 심성

이 삐뚤어지며 거짓말을 잘한다. 인중의 홈이 불분명하고 

인중이 짧으면 성격이 불안정하고 의지가 약하며 자기중

심적 생각을 한다. 성격이 편중되고 작은 일에 다른 사람

과 충돌한다. 그리고 인중이 넓고 펑퍼지면 성격이 급하

고, 위가 넓고 아래가 좁으면 이리 같은 간사함이 있다. 

위가 좁고 아래가 넓으면 남의 재산이나 명예를 탐내 계

략을 잘 꾸미고 재산을 탕진한다. 마지막으로 인중이 깊고 

곧으면 충성스럽고 곧은 심성을 갖고 있다. 

3. 연구 방법

3.1 제안한 연구과정

   본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인중의 길이를 

통한 성향을 판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중을 추출하는 

방안으로 (그림 2)에서와 같이 이목구비(耳目口鼻)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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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잡고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준

의 연장선을 그어 중앙선을 설정하고 인중의 위치를 추출

하며 인중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2) 각 영역을 구하기 위한 길이 추출방법

   이를 위해서는 이목구비를 추출하고 추출된 이목구비

의 특정 포인트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영

상을 얻었을 때 환경의 문제가 따르는데 얼굴의 각도가 

조금만 비틀어져도 얼굴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난다. 즉, 

고개를 들거나 숙이면 전체에서 눈, 코, 입의 위치를 예상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도 얼굴의 범위가 일정

하게 잡힌다면 어느 수준은 예상 가능하지만 OpenCV에 

있는 함수가 정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체군의 

영상 촬영에 있어서 각도의 중요성은 절실하다. 또한 인중

길이를 추출하는 것으로 영상 촬영의 거리가 가변적이면 

이에 따른 비례식이 필요하다. 이는 거리에 따라 픽셀 단

위의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으로 얼굴을 수집하는 

실험 환경 단계에서 개체군과 입력 장치와의 동일 거리를 

유지하고 개체군의 기울기 방지를 위해 고정틀을 사용하

여 영상을 수집하였다. 

3.2 얼굴 영상에서의 이목구비 추출

   본 논문에서는 얼굴 영상에서 이목구비 영역을 추출하

기 위해 OpenCV에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사

용한 얼굴 영역 추출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cvSetimageROI(plmg,cvRect(0,0,plmg->width->height));

cvGetimageROI(plmg)l

pFace= cvCreatelmage(cvSize(320,240),8,1);

cvResetimageROI(plmg);

cvSavelmage("C:\\₩₩Face.jpg",plmg);

(그림 3) 얼굴 영역 추출 소스

   또한 (그림 4)와 같이 대략적으로 얼굴 영역에서 눈, 

코, 입이 포함되어 있을 영역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예상되

는 영역을 미리 잡는다. 이와 같은 예상으로 일반적인 얼

굴에 대한 연산만을 시행하였다. 

   

(그림 4) 대략적인 얼굴 영역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 저장한 얼굴 영역을 

이용해 이목구비의 특정점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얼굴 영

역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 (그림 5)와 같이 

얼굴의 영역을 작게 나누어서 영역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림 5) 추출된 얼굴을 작은 영역으로 나눈 영상

   얼굴 영역을 작게 나눈 각 부분의 경계 값은 구역의 

Gray영상을 이진화하는 것에 대한 평균값으로 하였다. 이

는 대상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나와서 표준으로 사용하기

에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영상 추출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눈과 눈썹이 하나로 합쳐지도록 하는 

것으로 적은 범위의 명암 분포를 가진 영상을 넓은 범위

의 명암 분포를 갖도록 하여 영상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

한, 명도 값을 재분배하여 일정한 분포의 히스토그램이 되

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직/수평 명암도 히스토

그램은 식 (1), 식 (2)와 같다[2][3].

H I ( x ) = ∑
n

y= 1
I ( x, y )            (1)

VI ( x ) = ∑
n

x= 1
I ( x, y )             (2)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사용하고 경계 값을 설정하는 것

은 평균값*depth를 사용하였으며 depth는 가변적인 값으

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눈을 추출하였고, 코는 

이진화를 했을 때 가로방향으로 히스토그램이 많이 나오

는 것을 선택(Y값)하고 그 부분의 중간 값(X값)을 중심으

로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턱 부분은 얼굴 영상에서 V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며 입 아래에 있는 것이고 피부색 영

역에 들면서 얼굴 영역과 음영으로 선이 생기는 곳으로 

추출하였다. 입의 아래 부분에서 피부색만 남기고 나머지

-  499  -



제3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제1호 (2010. 4)

는 제거한 다음 세로 방향으로 길게 절단하였다. 그 후 히

스토그램 평활화를 거치고, 평균값*depth로 이진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양쪽 광대뼈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

로 피부색을 추출하는데, 이는 사진을 찍는 환경에 해당하

는 조명이 기준 피부색보다 흰색에 가깝게 촬영되어 오히

려 피부색을 추출하지 못하고 흰색을 추출하는 결과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조명의 환경 설정에 주의해야 한다. 또

한 다른 해결 방법으로는 환경 설정을 하더라고 밝게 촬

영되는 광대뼈 부분이 아니라 입술을 추출하기 위해 설정

했던 영역에서 입술로 나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부색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부색 추출을 YCbCr로 사용하였다. 

피부색에서 CbCr의 값은 변화폭이 좁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Cb와 Cr값을 추출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값은 피부색으로 추출하고 

나머지 값은 삭제하였다. 또한, 영역을 추출하는 것에 있

어서 잡음의 영향을 덜 받도록 침식과 팽창을 이용하여 

잡음을 감소시켰다. 얼굴 영상에서 흑색으로 추출된 턱 부

분에서 실제로 설정한 점은 중간점이 아니라 흑색 선의 

윗부분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입술 부분은 Gray로 이진

화하여 입술의 중간부분과 입꼬리를 추출한다. 그러나 입

술의 폭은 정확하게 추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입술의 폭을 추출하기 위해 휘도를 줄여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값으로 추출하였다. RGB값에 대해서 각각 아래 

연산을 거쳐 휘도를 줄였다.

r = R/(R+B+G)

g = G/(R+B+G)                 (3)

b = B/(R+B+G)

   위의 식 (3)은 R+B+G의 값이 1이라는 상황에서 사용

하는 식이므로 각각 255까지의 수를 사용하는 OpenCV환

경에서 *755로 설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윗 입술

과 아랫 입술의 영역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입꼬리 부분은 

정확하게 추출하지 못해 결국 두 가지 방식으로 입술을 

구한 다음 OR연산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영상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입꼬리 부분은 표정에 따라 Y값의 폭이 커지

므로 입꼬리 부분의 Y값은 사용하지 않고 입술의 중심 값

으로 Y값을 대신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 6)과 같이 특정

점과 입꼬리 부분의 Y값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특정점 추출영상

   이와 같은 방법들을 OR 연산의 적용으로 얼굴 영상에 

사용하여 눈, 코, 입의 영역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영역에

서 아래 (그림 7)과 같이 각 영역의 특정점들간에 가상선

들을 설정하여 높이 값을 추출하였다. 추출되어진 값은 Y, 

Y1, Y2가 되며 전체 영역인 Y값에서 코 영역인 Y1값과 

입술 영역인 Y2값을 합산한 후 차를 구하면 인중의 길이

를 측정할 수 있다.

인중의 길이 = Y - ( Y1 + Y2)         (4)

   (단, 오차범위 ± 5 픽셀)

(그림 7) 가상선 설정에 따른 높이 값 추출 영상

4. 실험 및 고찰

   본 논문에서의 실험은 IBM-PC상에서 Visual C++ 6.0

으로 행해졌다. <표 1>은 개체들의 미간에서부터 입 영역 

아래 부분까지 추출한 전체 길이와 코, 입, 인중의 길이를 

측정한 값이다. (그림 8)에서 M02-01은 입력 영상이고, 

M02-02은 저장된 얼굴영역을 작게 나누어 추출한 영상, 

M02-03은 특정점들간 가상선을 이어 높이 값을 추출한 

영상이다. 마지막으로 M02-04는 해당 개체의 추출 값이 

출력된 도표이다. 여기서는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

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과 같이 성로 상응하는 4가지의 성

향을 갖고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표 1> 개체들의 추출된 수치 값

개체 전체 길이 코의 길이 입술 길이 인중 길이

M01 727.44 390.23 170.83 151.68

M02 756.16 439.34 178.93 174.34

M03 779.03 452.53 174.71 149.89

M04 547.98 299.59 119.46 129.88

M05 755.57 420.28 170.89 170.62

M06 567.21 325.37 139.50 105.74

M07 602.76 344.07 142.73 113.98

M08 443.09 263.51 95.84 90.34

M09 658.05 368.17 169.27 150.64

M10 739.25 432.32 165.33 143.23

   <표 2>와 <표 3>은 위의 <표 1> 개체들의 추출 값

에서 크게 성향이 틀린 두 가지의 개체군을 A와 B로 분

류한 개체 자료표이다. <표 2>는 대체적으로 인중의 길이

는 0.22～0.23정도의 수치값으로 이 개체는 외향, 감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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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식, 판단으로 성향이 분석되었다. 사람들 간에 친선

도모적이며 사교적인 성향이다. 반면 다른 개체군으로 분

류된 <표 3>은 대체적으로 인중의 길이는 0.18～0.19정도

의 수치값으로 이 개체는 외향, 직관, 사고, 인식으로 성향

이 분석되었다. 온정적이고 창의적이며 항상 새로운 가능

성을 찾고 시도하며 수완이 좋은 활동가 성향을 나타낸다

[4]. 추출한 얼굴 눈, 코, 입, 인중의 길이를 통해 세로길이

의 비례적인 값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2> A군 개체 추출 수치 값

개체 전체 길이 코 길이 입술 길이 인중 길이

M02 756.16 439.34 178.93 174.34

비율 1 0.53 0.24 0.23

M04 547.98 299.59 119.46 129.88

비율 1 0.55 0.21 0.23

M05 755.57 420.28 170.89 170.62

비율 1 0.55 0.22 0.22

M09 658.05 368.17 169.27 150.64

비율 1 0.53 0.26 0.22

(그림 8) A군 추출 수치 값 중 대표개체

 

<표-3> B군 개체 추출 수치 값

개체 전체 길이 코 길이 입술 길이 인중 길이

M01 727.44 390.23 170.83 151.68

비율 1 0.54 0.24 0.19

M03 779.03 452.53 174.71 149.89

비율 1 0.58 0.22 0.19

M06 567.21 325.37 139.50 105.74

비율 1 0.57 0.25 0.18

M07 602.76 344.07 142.7. 113.98

비율 1 0.57 0.24 0.18

M08 443.09 263.51 95.84 90.34

비율 1 0.59 0.22 0.18

(그림 9) B군 추출 수치 값 중 대표개체

5. 결론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 기

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해 비즈니스를 위한 만남, 사람간의 친목 만남 등에서 

실수를 범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관상학

적 이론을 기반으로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의 성

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OpenCV와 Gray이진화 영상 추출, 히스토그

램 평활화 등을 OR 연산하여 추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얼굴의 눈, 코, 입, 인중의 총 4개 영역을 추출하였다. 또

한, 결과값의 비례 값을 도출하여 개체들을 분류하였고, 

사전에 개체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된 성향과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뚜렷한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성향 분석에 유의성

을 나타냈으며 향후 본 실험 방법에 그치지 않고 성향분

석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접목시킬 필요가 있으

며 인체의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더욱 많은 개체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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